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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순중부교회 가정예배지
사마리아 여인처럼
     만족하고 있습니까?  요한복음 4:13~15

사도신경

찬송가 144. 예수 나를 위하여
1.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

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

2.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
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

3.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
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

4.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
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

후렴.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
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

대표기도 ※ 기도자가 없을 시 생략 가능

말씀 읽기
 1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
마르려니와 14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
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
되리라 15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
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

말씀 나눔
  사마리아에는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

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

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

는 여행에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피하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

해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

 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. 목마른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사

마리아든 어디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. 영적인 목마름으

로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일

부러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. 그렇게 일부러 우리를 찾

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, 누구든지 목마름에서 벗어나 영원한 

만족을 누리게 됩니다.

  사마리아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“이 물

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

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

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”라고 말씀하십니다.

 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다시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

으려는 생각이 들지도 않을 만큼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. 그

러면 그런 만족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?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

은 “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

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”(요 4:25)라고 말

하고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“내가 그라”라고 대답하십니다.

  여인이 알게 된 것이라고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

사실 밖에는 없었습니다.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

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“그리스도를 

만났으니 와서 보라!”라고 소리칩니다.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

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.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 뜨

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뜨러 나왔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소

리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. 그녀에게 참된 만족이 임한 것입니다.

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, 우리도 이 여인처럼 

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

됩니다.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들은 

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, 이전에 메여있던 모든 구속에

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

  우리에게는 이런 만족과 자유함이 있습니까? 주님께서 우리의 

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. 그

렇다면 우리에게도 죽음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자의 만족함이 있어

야 합니다. 우리의 마음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누렸던 바로 

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?

나눔
1. 무엇을 생각할 때, 가장 마음이 기쁩니까?

2.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넘지 못하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

이 있습니까?


